
口남북한의 언어 

언어를 문자로 

나의 큰 고민이 

러 맞춤법을 

의 통일을 

닦북한 앤어의 차이 (3) 

金
(고려대학교 

3. 40자모와 맞춤법 

누구나 같다면 얼마나 면하쨌는가? 

좌화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규정한다는 것은 다양한 

규창한 남북의 맺춤법이 

한다고 보기 어렵다. 남파 북의 언어차이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즉 같지 않은 맞춤법이다. 

오늘날 특히 문자에 의한 활자매체가 대량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혈맥 

과도 같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남과 북의 격:;'{}는 결코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광복 후에 남북에서 일제하에 된 조선 

어학회의 ‘한얹 맞춤협 짱일얀’을 항쩡로 사용했고. 이후 각각의 저l 

‘통일안’의 대웠척찮 쩍시 공옹끊; 쳤7.1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맺었는데， 이 다행을 안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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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뺏춤업 캐정 

i닝45. 8. ‘한릎 맞춤법 홉일안’(1940. 10. 초선어학때) 시행 

1946. 9. ‘통힐얀’ 일부 개정 시행 

써48. 1. .조섭어 신철자법. 앓혹， 일부 시행 

1954. 9. ‘조선어 철자뺑. 공훗， 시행 (1차 개챙) 

1966. 6. ‘조선얄규범집’ 공포， 시행 (2자 개정) 

1987. 5. ‘조선방규범진’ 수정 곳포. 시햇 (3차 재정) 

요~때， 남북 공통의 ‘통힘얀’ 시대가 1945년부터 9년 계속되다가 1차 깨져 

을 닫행하여 닝년간외 철자업’ 시대와 2차 깨성의 규법집· 시대 21념을 꺼졌 

고. 현재는 3차 개정찌 재규범’ 시때에 있다. ‘조선어 신철자법’을 1월리 시뺑 

하지 싫아서 개정아라고 야겠는데. 남북 솥통으휴 견지학 것은 아른바 쩍 

태주의 원칙이따. 형태주의란 단어의 ~양을 힐정하계 E정시키기 휘하여 발유 

대로 쏘71보다는 가챙 꺼꼬지꺾꽂이. 늑쟁이→늙성아， 난나;;;1→낱낱이 동쩨 

렴 되및물 형태를 같케 밝혀 척는 방식이다. 

3. 1. 사잇갔i!1와 어찌휴 

북한에서도 광복 후 조선어학회에서 주관한 국어캉층회의 풀결에 따라 국어 

의 회쪽칸동이 각처~ 전파되엉다. 이 파정에서 학회씩 맞흩i섭이 널랴 보급쐐 

었으나， 이에 대한 천반적인 껴토는 1964년 컴일성의 1 . 3jj1시에서 언급되jJ. 

았다. 쭈선 한굽이 더}요글자이끼 때같어] 단이까 고정됨 형태뜰 이후지 못하어 

눈에 짤 들어오지 않했 철자볍도 어볍다고 전제하고， 탄어 형태를 jJ.정시키기 

헤하여 째야 학능 풀어씀기는 풍일 J쏟s:.. 미강씩. 지금읍 띄어쏟기훌 촉절하여 

단어화하도록 연구할 컷을 요구했다. 

196δ녔 5. 교시에서도 네& 글자휴서의 집합을 떠 많이 지적하4l. 띄어￡ 

기를 개선한 맞훔법 .못선말규범집·을 섣시하라:i! 명했다. 이킷은 1987년에 잊 

팎 수정펴였요 그 양춤법에 나타낭 남북의 차이능 지엽씌라도 뚱처에서 

발견됨다. 개풋에서도 느끼는 격차논 사잇소리나 접사류의 lf기라고 하겠다. 

새잇소원 표기늠 원래 1삼순치 않은데， 샤이 λ윷 쓰는 표준어와 쓰지 앓는 문확 

어는 원칙부터 삭반띈다. 이툴 발음까지 상반된다고 곡해한 교수도 했었지만， 

설상용 ζ}음과 장이 지찍 그혈시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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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사잇소리 표기의 차이(괄호 속 문헌어) 

윗밥-귀밥[빵](윗밥) , 뱃가-내가[까]. 뱃돌-매돌[똘](빗돌) , 조갯살 

-조개살. 잣집-차집[쩡](잣술) , 봇둑-보뚝， 빗바람=빗바람. 씻별=셋 

별(새별) , 웃옷=웃옷(풋옷) , 위충-웃충. 훗국-초국. 햇수-해수[쑤] 

드
 

O 

텃마당-터 [턴]마당.뒷머리-뒤 [윈]머리(뒷외) ，껏묵-깨묵(째목/셋목) , 

켓날-계 [겐]날， 제삿날-제사[산]날. 훗날-후[훈]날(훗남진) , 횟마루­

퇴 [훤]마루， 양칫물-양치물(양짓물/양치물) 퉁 

윗잇몸-웃이 [운닌]몸(웃닛머리) , 아랫니-아래이 [랜니]. 두렛일-두레 

일. 뒷입맛-뒤입 [윈님]맛， 아랫입술-아래입술. 옷잇-요잇. 갯잎-깨잎 

[첸남]. 나뭇잎-나무잎(나못낭) , 사삿일-사사일， 훗일-후일(훗어미) 

둥 

곳간-고간[깐]. 셋방-세방[빵]. 숫자-수자[짜]. 잣간-차간[깐]. 횟 

간-퇴간， 횟수-회수[쑤]. 대구[꾸1=대구[꾸]. 대수[쑤]=대수[쑤]. 위 

병[뺑]=위병[뺑] , 제상[쌍]=제상[쌍]. 호수[쑤]=호수[쑤] , 대기권[뀐] 

=대기권[뀐] , 주권[뭔]=주권[뭔] 등 

3) _ '규범집’(1 987)→ ‘조선말대샤전'(1 992) 수정 

--- 뒷일(맞 18)→뒤[뭔]일. 아랫집(맞 18)→아래집[셉]. 바다일(발음 27) 

→바다일[닐]. 베개잇(발음 27)→베개잇[캔닛]. 노래소리(발음 28)→노래 

소[쏘]리， 개바닥(발음 28)→개바[빠]닥. 개대[때]/갯대. 새서 [써]방/셋 

서방퉁 

특히 규정을 고치지 않고 수정한 3)의 예가 특이하지만， 쏠리는 시선은 개정 

한 맞춤법 제 15항에 샤이人으로 못을 구별한다(예 :셋별-새 별， 빗바람-비바 

람)고 한 보충이다. 이 보충을 되살리면， 사이 λ은 남북이 같아지겠기 때문이 

다. 이에 못지 않게 어긋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부 어미류에도 있다. 특히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다음 5)와 같 

이 종횡으로 큰 혼돈이다. 형태주의 철자법의 결점 이 빚은 이런 혼돈은 서둘러 

절충의 묘를 찾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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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북 어미류의 릎기 

쏠까-얄7}[까]. (밥)이우[요j ‘ 01요， δ} 에[어 j 서-이야셔， 이경[였] 

-이였다， 기어[여]-기여， 기했[였]다-기였다， 되어 f여]-퇴여， 되했 

다-씩었다， 표이어 [ t역 J-뜨이셔， 뜨이었[였J 뜨이었약. 띄씩 [여] 

띄여， 띄였{였]다-띄였다， 드디어[여]-드디여 퉁 

5) 남-북 정미사의 앉기 

펄이-역퍼 21， 딱딱아 따따지， 살갚아-살사ë]. 썩썩 δl 

석이-푸서기. 꿀꿈이=꽃꽃이， fr깜짝이=눈깜작이. 배불뚝이=배불묵이， 

=삐쭉이，뚝01= 1..뚝이， 코1갑작01=코납작이， 훌쭉이:홀쭉 

:õ 

누더 71 누데치， 무더무데， 부스싹 71-부t레기， 싸라71 →싸래 

지푸라기-지푸래기，호루라기-호르래기，두드러기=두드러기，쓰레기= 

기， 아지랑이=아지합이， 시찰매기=사골내 미장야-미갱이， 멋쟁 

이=멋쟁이. 지팡이-지팽이， 킹1챙이-짝정이 둥 

6) .규범집.→‘대사전’ (1992) 수정 

누더기 (핫 23)씌누데기， 무더기 (맺 23) ........... ~무터 동 

요컨대， 남북 맺춤벙씨 차01는 같은 원칙에서 파생휩 셔1부의 t~ 립이약. 세책 

의 차이라도 사이 人은 흔히 ‘내가 : 뱃가’ 같은 구멸을 옳다고 하냐， 반면에 

강가(쫓띨) : 장캐(江훌)’ 같온 혼돈은 양비가 전혀 없다， 그때서. 사잇소리 

기의 처리는 왕도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문헌어를 전통의 뿌리로 주목해 볼 

휩요가 썼다. α1짜 함째 논란씨 않은 젓씁도 답환대립씩 관점쩔 넘어서 폭넓은 

지혜률 용집해 볼 것이다. 이제 언어통엽도 험난한 남북통일 못지 않게 어려움 

융 새섭 안식해야 하컸다. 

3.2, 찍어좌찌와 40자모 

우려 양춤법에서 또 하나의 어려운 끊제는 찍에쓰기다년 김앞성의 

'3교시에서는 지금과 같은 네모글자를 가지고도 띄어쓰기와 점치기로 조절하 

어 L 정도 수 었다고 전셰하고 붙여서 것올 주장했따ι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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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14교시에서도 지금처럼 너무 많이 띄어쓰지 말고 붙이는 방향으로 가야 

독서능률이 오른다고 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같았던 띄어쓰기는 남북의 큰 

격차가 빚어졌다. ‘규범집’의 이런 규정은 다행히 1987년의 수정으로 다소 남 

북이 접근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7) 남-북 띄어쓰기의 차이 

정무원 총리-정무원총리. 사회주의 농촌-사회주의농촌.3년 석 달-

3년석달.7 - 4 공동 생명 -7-4공동성명， 김철이 박사 선생-김철이박사 

선생， 학생 스스로-학생스스로 동 

좋은 것-좋은것， 나의 것-나의것. 갈 것-갈것. 학교 앞-학교앞， 사 

는 곳-사는곳. 학생들 샤이-학생들사이. 여러 차례-여러차례. 네 그룻­

네그릇， 우리들 전체-우리들전체 등 

들어 보다-틀어보다. 읽고 있다-읽고있다， 걸고도 긴-길고도긴， 올 

듯하다-올듯하다， 더욱 더-더욱더. 다시 말하여-다시말하여. 늦은 가 

을-늦은7낼， 두 달 걸려-두달걸려. 두루미 꽁지 같다-두루미꽁지같다 

동 

8) ‘규범집’ 1987년 개정 

제2차 세계대전. 싼 마리노， 세인트 루써아， 축구와 배구 및 롱구 경 

기. 선진 기술과 리론. 그렇지 않다. 마지 못해. 매 군， 귀 대표， 우리 

집 문제. 모뜨는 기계， 키작은 나무. 물얄은 바다 둥 

9) ‘조선말대사전’ (1992) 수정 

같은중심원-같은 중심원， 꼭지없는 잎 꼭지 없는 잎. 늙은눈-늙은 

눈. 머리 없는동물-머리없는동물， 배게뿌리기-배게 뿌리기. 살진열매­

살진 열매. 여러단분쇄-여러단 분쇄. 자는누에-자는 누에. 큰글자-큰 

글자동 

이 접근은 소망하는 경향이나. 위 9)와 같은 이후 .대사전’의 두 갈래가 띄 

어쓰기의 확대인지는 분명치 않다. 구두법도 다음 10)처럼 남북이 다른데， 심 

한 것은 쉽표. 붙임표， 따옴표 등이다. 접속기능을 가진 어미에 쉽표를 찍지 

않고. 붙임표를 보통 글에 사용하며. 색다른 따옴표를 작품. 서명에 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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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찌레 (tupe)라는 이음표나 따옴표는 러시아어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 

와 관쨌하여 , 문체본은 같P나， 제목구성 , 때용보다 싫은 표현의 

존경 

10) 혐폼， 붙임표， 띠옥표의 하이 

눈이 내랴니(. ) 경치가 떠육 아름답다‘ 철수는 갔:흥훌 띠고 

으보는 화가 치멀었지만(.) 그들은 맞았다(북한 : 이슴솥 ~며고 둥 

에 쉽표 찍지 않는 원칙) . 

적 성질 등(북한:붙임표를 사전， 논문에 한정치 않고 널리 사용) . 

《엿화예술론>>， 혁명소설 《백두산기숨>>， 론문 《광주학생사건의 교훈>>， 

산상지 <<3. :월간>>. <<조선말짜염집》 통강한 : 작품형， 서명 등에 

한 따옴표 << >> 사용) . 

11 ) 훈체악 특징 

구성 : “사회주의적씬족써건설의 원칙적문제틀에 싼한 주처0 

어려론의 심화발전" <<언어학론문집>> 8 (1 990. 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 

일동지를 형상한 노래가사에 대하여"<<문화어학습>> 160 (1 990.1) 

반복(맡충: 문형옳 싸폰는 표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문정에 

안 룹장성분외 섬얘이다. 섣장셰 쓰인 찰강성분의 성쐐싼 외적우휴샅 

그 문장에 .. , <<조선어문형개론>> (1 992. 3). 88면. 

끽::'i챙에 대한 췄때 : 위대한 추령 김일션흉져께서는 τ1유과 같이 ii[^] 
였다. << ... …(((김일정저작십>> 18권헤지) • 젠얘하는 지도자 

정일용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 >><<<'영화예술론>> 110폐 

지) <<문화어학습>> 160. 34. 12변. 

한연， 싼표자모의 추는 24){~와 자의 의끽§어 있는데. 블흩 개혁하지 

까지는 지금처렴 40자로 하는 것이 좋다고 5.14교시에서 못박았다. 1948년 

‘조선어 선철자법’으무 소급되는 북한의 40자모쓴 자모의 명챙과 순서에서도 

다음과 감쩌 큰 차이까 있다. 특히 1 배열운서는 사전이나 썩엔 둥을 

데， 남북의 자이로 잎판 불떤이 겉보가보다 매쑤 심각하다. 01먼 색출은 습판 



남북한 언어의 차이 

의 차이라고 하겠으나. 40자모의 낯선 순서는 첫머리만 아니고 제2음절 이하 

에서 어긋나 큰 혼돈을 빚기 때문이다. 

12) 북 40자모외 명칭과 순셔 

1 기흘/갓， L t1원t: r~을/드， 2. 리을/르 D 미음IE.， l::! 비 

읍/브. λ λl옷샀， 。 이옹/웅， ^ 지윷/즈::t 치윷/츠. 휴 
E 티을/쪽， 

된비읍/없， 

L L 
과. 궈. 내 

13) 남-북 자모명의 발음 차이 

윷/흐 '1 된기유/끄 tt: 

윷/쪼 (l 9~}) 

_, 1. ß, 예 • 뀌 , 폐 , 

디곧이 [디그시]-디을이 [디으지]. 지윷이 [지으시]- [지으지]. 치윷이 [치 

으시]- [치으치]. 키음이 떼으기]- [키으키]. 티을이 [티으시]-티을이 [티으 

치]. 피융이 [펴으비]-피율이 [피으피]. 히융이 [히으시] = [히으시] 

14) 북 40자모씩 배 

가가. 찌까집객 , 가게， 가계 , 가괴 • 가귀 , 

가난. 가따， 가시， 까지치. 7}판. 가화， 가끔. 가뜩， 

가아， 가을， 까었에， 까외， 샤위， 가의. 가원， 각고， 

개， 게시， 셰읍니다‘ 권.수l 권， 패도， 궤， 나귀. 라마， 

다. 새.쇄신.자. 칼치，파리，훼손，까다， 돼기. 빵， 쐐기. 짝. 아침. 

야. 우리. 으아. 잎. 애교， 얘. 에그， 예， 외가， 위. 의견， 와， 원격， 

왜. 행행 퉁 

요컨대， 남북 맞춤법의 다른 차이는 띄어쓰기와 40자모에도 있다. 원래 규정 

하기 어려운 띄어셨치는 녔 납측 채정의 붙이는 경향과 1987년 확촉 깨 

정의 띄는 경향씨 친전회땐 뽕앓짧 접싼쩍 것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격하기 어려운 꾸후쩡외 는f 딴 푼제 7} 아니나， 북측의 40자모확 

의 차이는 실제형 업쩡 이정칩용? 설집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한글이 갖고 있쓴 풍자잉 분칠예 연유한 것이어서 다만 남북의 대립오로 

조절할 성질의 젓앞읍 아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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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자음과 외래어 

표준어의 문제이기도 한 남북 한자음의 차이는 이미 지적한 표준발음 18) 

예와 같이 두음 2.. 니의 표기라고 두루 알려져 었다. 그런데. 표기의 차원에 

서 보면， 제2읍절 이하에서의 차이도 두음 못지 않다. 다음 15)와 같이 남의 

발음 표기와 북의 본음표기로 격차를 빚었기 때문이다. 본읍표기는 물론 형태 

주의 원칙에 부합되나. 두읍의 경우와는 상반되게 발음되지 않는 ‘라렬 [라열]’ 

과 같은 특례가 눈에 거슬린다. 이들은 표기와 발음에서 남북의 차이가 심하고 

얼른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15) 남-북 어중 2.. 니 두음의 차이 

나열-라렬[열]. 비율-비률[율] • 분열-분렬. 선율-선률. 선량=선 

량. 선로=선로 둥， 신여성-신녀성， 공염불-공냄불. 남존여비-남존녀 

비， 곤란-곤난[골란] 동 

역이용-역[영]라용， 열역학-열력학， 해외여행-해외려행， 천육백육 

십육-천륙백륙십륙. 한냥종-한냥중[중] • 내내월-래래월. 누누이-루 

루이， 적나나-적 [정]라라 퉁 

16) 남-북 한자음의 차이 

사주(使廳)-사촉， 주촉(應빼)=주촉. 왜곡(훈曲)-외곡， 의시(훌詩)­

(미상) • 원수 (찜활)-원쑤， 표지 (標關 -표식 , 연예 遭俠)-련메 , 폐지 

(廢止)-페지 , 궁량 (짧훌)-궁냥 동 

17) 남-북 ‘표준말 모음. (1 936) 한자음의 차이 

간훌(間歐) 간헐=간헐. 내칙 (內剛) 내측=내측. 알륙(휩輪 알력-알 

록， 압만(뼈빼) 갑만=갑만， 오유(誤흉) 오류-오유. 호시 (P홈失) 효시= 

효시 • 활계 (隔積) 골계 =골계 동 

한자음의 차이는 의외로 개별적인 예에서도 나타났다. 가명. 원수(元帥) : 원 

쑤(원적)의 의미구별을 위한 인위적 수정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남북이 각 

기 다르게 규정한 것들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일제하 조선어학회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한자의 전음(빼音)에서 규정한 한자음의 개정이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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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후의 현실음을 반영한 수정이나， 문제는 남북이 상치되는 ‘오류-오유’ 

같은 개정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개개의 성격에 따라 가려야 하겠으나， 난점 

은 역시 시각의 차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외래어 표기는 1 .3교시에 따라 종래의 외래어를 사용할 말. 다듬을 

말， 외국말로 구분하는 대전환윷 단행하고. 1969년에 새로운 ‘외국맙적기법’윷 

제정했다. 따라서， 규제원 와때애놨 규쟁 없이 관용에 따르고. 

의 원음주의적 표기협있짧 ;셨했했‘ 례나. 다읍 예에서 보듯， 획 

는 러시아에서 영어표 전뤘하슨 ?썽향이고. 외국말 표기는 현지응 

寫)의 기준이나 쩡도외 차씨댔 낭홉쩌 석차가 벌어졌다. 특히 k. 1. 

i 퉁의 전사음에서 

18) 북의 외래어 표기법 개정 

1945. 8.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 94 1. 1. 조선어학회) 시행 

1956. 1.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시행 

1969. ‘외국말적기법’ 시행 

1982. 10, ‘찌국땀척기뺑. (수챙중보) 시행 

19) 북(남) 참조) 

쓰는 ).루빠(그룹). 까벨/케불(케이 

꽉또르(트랙터) • 런닝샤즈 

, 모터찌클(오토바이) • 

스텔라) . 카렌， 코르세트(콜셋). 포스터. 튜브 동 

버린 외래어 : 나이프. 노르마. 노크， 다다미， 담파(댐퍼) • 드라이클리 

닝， 마후라(머플러) • 미니스카트(미니스커트) • 볼펜. 사보타지. 슈바. 

쌀로스， 원피스. 주스. 캠페인， 랴라벨(캐러벨) • 투피스. 포크레인. 헬 

리롭터 퉁 

20) 남-북 

몰디브 

시리아 

치아앙 

라이베리아 

G훌古)-몽골， 베트남(Vietnaml 

(Arab Emirates)-아랍추창짱­

(Turkey)-토이기 , 기니 (Guine따 

!l}q.가스카르 (Madagascar) -말7냥r. 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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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Morocco) -마로끄， 베냉 (Benin)-베닌， 이집트 (Egypt) -얘급. 카보베 

르데 (Cabo Verde)-베르데갑， 코트디부아르 (côte d'Ivoire)-상아해안 

그리 스 (Greece) -회 랍. 네 덜란드 (Netherlands) - 화란 • 덴 마크 (Den­

mark) -단마르크. 루마니아 (Rumania) -로므니아. 몰타 (Molta) -말따. 

바티칸 (Vatican) -바띠까노， 벨기예 (België) -벨지끄. 불가리아 (Bulg­

aria) 一벌가리 아. 스웨덴 (Sweden) -스웨 리 예 , 아이 슬란드 (Iceland) -

이슬란드. 오스트리아(Austria) -오지리. 체묘슬로바키아 (Czechoslov­

akia) -체스꼬솔로벤스꼬， 폴란드 (Poland) -뿔스까. 헝 가리 (Hungary) -

행그리아， 멕시묘 (Mexico) -메히꼬 

시리아 다마스쿠스 (Damascus) -디마스끄. 일본 도쿄/동경-도표. 

오만 무스카트 (Muscat) -마스까트. 말라위 렬롱체(Lilongwe) -리롱웨， 

냐미 비 아 빈트후크 (Windhoek) -윈드후크， 알제 리 알제 (Alger) -알좌 

자이르， 이집트 카이로 (Cairo) -까히라. 리비아 트리포리 (Tripoli) -타 

라불스， 덴마크 코웬하젠 (Copenhagen) -콰변하븐. 도미니카 로조 

(Roseau) -로쩨아우， 시베리아 (Siberia) -써비리 동 

요컨대. 한자음은 우리대로 오랜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남북의 차이를 생각 

하기 어렵다. 다만， 표준어의 사정과 같이 표기와 발음을 각기 규정해서 개변 

되는 경우는 이미 열거한 대로 부분적인 것이다. 외래어도 같은 방식으로 규정 

해서 남북의 차이가 빚어지지만. 국명. 지명은 사람의 개명과 같이 명명하는 

대로 누구나 개청하는 특정이 있다. 실제로 ‘버마’를 개칭한 '01 얀마’에 순응하 

듯. 남북에서 달리 규정된 표기는 격차를 벌리며 각각 굳어지고 있다. 일부 한 

자음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3,4, 문자깨혁의 혀싫 

1948년 l월에 공표한 ‘조선어 신철자법’은 새 자모 6자를 포함한 42차모였 

다， 6자모는 김두봉 주도하에 한글 풀어쓰기를 전제한 문자개혁의 한 안으로 

작성되었으나， 1954년 9월 새로 제정한 ‘조선어 철자법·을 공포함으로써 그 시 

행도 문자개혁도 완천히 끝장나고 말았다. 그러나. 풀어쓰기 문자개혁에 대한 

미련은 김일성 교시에서 개혁안을 완성했다가 통일 후에 단행해야 한다는 거듭 

된 강조로 나타났다. 이후의 정보는 교시대로 완성했는지 학교에셔 초금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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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는지 천혀 알 길이 없다. 

한자문제는 1949년에 한자A}용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한 지 15년만에 1964 

년 김일성 1 .3교시에서 일정한 기간 한자를 배우고 써야 한다고 번복했다. 

이에 따라 1968년에 한문교육이 부활되었다. 그 이유는 남측 출판물과 고문헌 

을 읽기 위해서라고 한 만큼. 시한은 남북통일과 고문헌 번역이 완성되는 요원 

한 후일이라는 뭇이다. 그런데. 대학을 나오고도 찰못 쓰는 어문지식 부족. 조 

선어 시간 연장 퉁을 교시에서 언급한 것은 한자교육의 목적이 명목보다 국어 

교육의 강화책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법은 필요에 따라 사용될 천사법 뼈寫法)의 성격이나. 

이것 역시 남북이 같지 않다. 문자개혁의 차원은 아니라도. 국제표준기구의 요 

구로 1985년에 시착하여 1987년에 남측 모음안. 1991년에 북측 자음안을 수 

용. 1992년에 남북단일안 작성에 합의했다. 이것은 기계적 전자와 복원을 목 

적으로 한 전자법 (轉字法)이며， 전사법인 로마자 표기법을 겸용하는 것은 별개 

의 차원이다. 다른 차원이라도. 이 합의는 장차 기대할 언어통일의 한 선례로 

서 갖는 의미는 보기보다 매우 크다. 

21) 북의 로마자 표기법 

끼 k/g 꺼 kk. 격 kh. C t/d. tr. tt. E th. 1:l p/b. 배 pp. 표 ph. 

^ dz. ^" tss. ;'t tsh. L n. 2. r/l. a m. λ S. M ss. o/ng. 효 h. 

} a. F ya. ~ Õ. yõ. ...l- O. μ yo. -r u. π yu, _ u, i. H 
ai. ~ yai ~l. e. ~l ye. 뇌 oi. 귀 wi. --l 피. 놔 wa. 궈 wo. 내 wai. 

내 we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1955.) 

끼 k/g. 끼 gg. 큐 k. C t/d. tr. dd. E t. 1:l p/b. 배 bb. II p. ^ 
ch/j. ^" jj. 갖 ch. L n. 2. r/l. a m. ^ s. M ss. O/ng. 효 h. } 

a. F ya. ~ o. ~ yo. ...l- O. μ yo. γ U. π yu. _ u. 1 i. ß ae. 

fl yae. 꺼 e. 쾌 ye. 괴 oe. 귀 wi. --l ui. 과 wa. 궈 wo. 내 wae. 

내 we. Kim 11 Sung. Kim Jung 11 (Korean Review. 1982.) 

22) 국제표준기구(lSO)의 남북단일안(1992) 

끼 k. 큐 kh. 11 kk. C t. E th. tr. tt. 1:1 p. 표 ph. 뻐 pp. ^ c. 

;t ch. ^" cc. ^ s. M ss. 효 h. 0 /ng. L n. 2. r/l. a m. } a. 

~ eo. ...l- o. -r u. _ eu. i. ß ae. ~l e. 뇌 oe. F ya. ~ 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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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yo. rr yU. ~ yae. 헤 ye. 과 wa. 눠 weo. 귀 wi , 내 wae. 궤 we. 

-l yi 

요컨대. 북한에서 작성했던 문자개혁. 즉 한글 풀어쓰기는 폐기되고. 통일 

후에 단행할 개혁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리높여 찬양한 한자폐 

지는 외형적으로 견지하면서 한자교육을 부활하여 결손을 메우는 정책으로 바 

뀌었다. 이들이 다 남북통일을 조건으로 했다는 점에 주목되나， 로마자 전자법 

은 그련 조건 없이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거두었다. 평화통일의 원칙하에 남북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헤아리기도 어렵지만. 그 저변의 언어통일도 이에 못 

지 않게 어려울 것이 새삼 느껴진다. (1 99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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